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어 갈 것인가

글 성기주(일산동구 마두동)

나이 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일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받아들여야 할 생의 궤적이다. 옛 현인들은 ‘나이는 세월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젊은이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나이 먹은 사람은 세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이 들어 좋은 점이라면 좋은 일, 즐거운 일을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겨서 좋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곱게 나이 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아마도 

나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모나지 않는 행동으로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을 게다. 나이 들면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근육이 무르고 뼈가 약해진다. 눈은 점점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려 

TV 볼륨은 점점 커진다. 거기에 고혈압, 당뇨 등 한두 가지 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저런 눈치 보지 않고 남은 인생을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아도 

되니 좋은 시기이다.

시인 나태주 씨의 산문집 <부디 아프지 마라>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저절로 거저 되는 일이 아니다. 그동안 많은 세월을 살았고 또 

견디어 왔다. 진정 내가 늙은 사람이 된 것을 불평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고 원하는 나의 삶은 지금 이대로의 삶이다. 늙은 사람인 것이 다행이다.’  

나도 이제 늙은 축에 속하나 보다. 스스로 늙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 좋다. 

될수록 단순하게 지금 이대로를 충실히 살고 싶다. 

노년은 인생에서 느린 속도가 허락된 시간이다. 노인은 뭐든 천천히 해도 

용납이 된다. 세월은 많은 것을 가져갔다. 건강과 에너지, 일과 의욕 그리고 

미래,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것도 있다. 많은 시간과 깊어진 눈과 즐길 줄 아는 

여유다. 그것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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